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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日 活動内容

9/20 新大久保商店街振興組合と共同クリーン活動

9/21 第1回 新大久保未来構築フォーラム 桜美林大学新宿キャンパス

9/25 第93回 定期理事会議 大久保地域センター　

10/2 第5回新大久保多文化ハンマダンまつり及びキムチまつり2023準備会議

10/3 10.3国慶日記念式　　　

10/4 新大久保商店街振興組合と共同クリーン活動　6名参加

10/9 第40回大久保・百人町まつり　5名参加

10/11 第21次世界韓人ビジネス大会 商人会会員6名参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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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日 題　　　名

11月 4日(土) 17:00 第3回 新宿国際文化芸術祭

11月 20日(月) 17:00 第95回 定期理事会議

11月23日(木) 11:00
第5回 新大久保多文化ハンマダンまつり

及びキムチまつり2023

12月中 2023年 第9期 定期総会・離就任式・忘年会

2024年 1月 26日(金) 第23周忌 新大久保駅 転落事故　追悼文化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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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후지산국제

문 화 기 구

제55호 2023年 11月 후지산메아리 | 발행인 임 진 형

발행인칼럼

내 인생의 왕 중의 왕

한 인간이 삶에서 발견한 단 하나의 완벽한 기쁨은 어떤 것

일까? 농부가 밭에서 농사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했다면 이와 같

은 뜻밖의 기쁨이 아닐까 40년 가까운 삶을 세상에서 열심과 내 노력으로 살아보려

고 애쓰다가 병든 몸과 지친 삶에서 더는 염치없는 인생 막다른 코너에서 예수를 만

났다. 그렇게도 싫어하고 멀어지고 싶었던 예수 그는 과연 살아 있었고 끝까지 쫓

아와서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내 삶을 주관해 주셨다. 결국, 못난 나 자신을 발견하

고 눈물로 그의 손을 잡았다. 그때의 기쁨은 농부가 발견한 보화와는 비교할 수 없

었으리라.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쌓아놓고 기다렸

던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만나게 된 예수 그는 내 인생의 왕 중의 왕이요 보화 중의 보화였다. 20

여 년 전 선교사들과 13명이 성지순례를 떠났다. 준비부터가 흥분되어 마음이 들

떠서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다. 막상 이스라엘을 입국하는 데는 까다로웠고 시간

이 오래 걸렸다.

보는 것 듣는 것 밟는 곳곳마다 은혜요 감동이었다. 예루살렘에서 갈보리 산까지 

십자가 행진하는 순서가 있었다. 임대로 십자가 1개 20불이었다. 나는 혼자 1개를 

빌리고 나머지는 1개로 교대하며 지고 가기로 했다. 나는 양말과 운동화를 벗고 맨

발로 지고 올라가는데 집채만큼이나 큰 돌을 깔아서 길을 만들었는데 유대인 포로

들이 만든 길이라는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또 한 번 놀랐다.

아마도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순례객들이 밟고 지나간 흔적이 아니었을까?

십자가 십자가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뜨거운 가슴을 안

고 올라가는데 중간 지점에 작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가이드의 안내로 들어가

서 기도를 드렸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쓰러진 곳인데 어떤 여인이 수건으로 피땀 

흘린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준 곳인데 이를 기념하는 곳이었다.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는 80kg였고, 우리는 20kg였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길

이라 무거웠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은 좁고 길은 좋았으나 십자가가 무거웠다. 십자가에 못 박히

셔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6·25 이후에 한 많은 미아리 고개라는 대중가요가 있었다. 

울고 넘는 이 고개라는 대중가요가 있었다. 울고 넘던 이 고개여 한 많은 미아리 고

개 철삿줄로 꽁꽁 묶인 채로 맨발로 절며 절며 울고 넘던 이 고개여 한 많은 미아리 

고개 이북 공산당에게 붙잡혀서 부모·형제 처자식을 두고 38선 너머로 끌려갔다가 

한을 품고 넘어갔던 이 고개를 한 많

은 미아리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 불

렀다. 예수 그리스도는 80kg이나 되

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며 채찍에 맞으며 수많은 군

중이 야유와 조롱 비웃음 가운데로 

피땀 흘리며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인

류의 죗값을 치르기엔 가볍다고 생

각하셨을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자가 들여야 하리니 그 후에 많

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는 

인류의 보화요 생명이었다. 그가 찔

린 옆구리 창 자국 흘러내리는 핏속

에 생명이 흐른다.

임진형 목사 / 발행인

미즈시타상은 작년 8월 8일 구급차에 실려서 후지 중앙병원 구급실로 들어갔다. 

몽롱한 정신으로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어느 정도 위급한지를 감지했다고 한다.

신장 폐 심장이 생각보다 상태가 안 좋아서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 황

금자 권사는 허겁지겁 병원에 들어서서 5분 면회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3일 금식기

도를 작정하고 시작했다. 워낙 좋지 않은 상태라 전심을 다 해 찾고 찾으면 내가 만

나주리라 라는 말씀을 생각하며 매달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

서 환상을 열어 보여 주셨는데 산소통이 옮겨지는 것을 보여 주셨다. 그러면서 금식

기도 3일을 마치고 남편은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물론 산소통을 떼고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 주셨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두 번째는 음성을 주셨

다. ‘옷을 벗기고 요한복음을 입혀라.’ 그리고 2주가 되기 전인 12일 만에 퇴원했다.

퇴원할 때는 예수 잘 믿겠다고 다짐했건만 또 마음은 굳어지고 생각이 바뀌니 목

사님이 심방 오셔도 외면하게 되었다. 1년이란 세월이 지나서 금년도 9월 2일 히로

미 공원에 산책하러 나갔다가 쓰러졌는데 다행히 주변에 사람이 있어서 신고를 해

주어서 구급차로 또다시 중앙병원 구급실로 들어갔다. 나중에 소식을 들은 권사님

이 허겁지겁 또 병원으로 갔는데 면회가 안된다고 거절당해서 그다음 날 면회하러 

갔는데 담당 의사가 퇴원하라며 앞으로 어느 시설이든 들어가셔서 편히 돌아가시

는 길밖에 없다는 말에 믿어지지 않더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모르핀 주사를 놓아줘서 하루하루 견디는데 하루는 본인이 내가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하면서 침대에서 다리를 내려서 신발을 신고 일어서 보려고 

하는데 황금빛이 하늘에서 비춰와서 내를 통과해 지나갔는데 문제는 그다음 날 담

당 의사가 오늘 수술하려고 했는데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도저히 믿어지지 않

는다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신기한 일이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이다.

그것도 하늘에서 황금빛이었다고 한다. 현재 남편은 퇴원해서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 모든 역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드립니다.

간  증

미즈시타 유타카 72세
황금자 권사

눈이 온 후지산
후지시 쿠니쿠보에서 오후 5시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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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를 맞아 여름휴가보다도 더 많이 해외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인생에 중요한 

것에 하나가 쉼입니다. 그래서 일하다가 쉬는 공휴일이 있고 쉼의 귀중함을 알기에 주 

5일 근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는 것에서 휴가 쉼을 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인생

은 사는 동안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

을 것이다.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겠다고 했다. 인간의 실존은 태어나는 시

간부터 죽어라고 일하다가 허무하게 죽는 것입니다. 또 죄의 짐, 근심의 짐으로 탄식하

면서 살아갑니다. 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있다. 죽은 사람들이다. 그렇지 않고는 모

든 인생은 짐을 지고 삽니다. 죄의 짐, 질병의 짐, 인간관계의 갈등의 짐을 지고 삽니다. 

운동경기에는 중간 휴식 시간이 있고 작전타임이 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어디 쉴 

곳이 없다. 쉼이 없는 인생들에 주님은 우리에게 오라고 쉬게 해주시겠다고 부르고 계

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고 계신다. 가장 소중

한 초청의 말씀입니다.

참 쉼은 우리 주님께만 있습니다. 찬송가 478장의 작가 쿠싱은 “주 날개 밑 내가 편안

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 뉘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

리”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주님께 나오면 참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요14: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16:33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

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 었노라.’라고 했다. 예) 다윗이 날마다 

이긴 것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시3:1~2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

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려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나 다윗에게 주님은 주님 뒤에 가서 

숨었다. 의지하는 자는 붙들어 주신다. 사41:10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

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윗은 주님을 의지할 자로 여기고 

고통당할 때 두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에게 담대함의 근원이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고 하여도 나

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안전의 확신이 오고 승리의 확신입니다.

기자실 통폐합한다고 합니다. 국정홍보처는 효율적인 취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

진적인 지원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학계, 시민사회, 

정계는 이러한 정부 방안이 개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새로운 언론통제 조치라며 비판

하고 나섰다.

기자실을 막아 언론이 정부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만남

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만나서 갈등하는 관계가 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누

구든지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실패한 자도 오시오. 죄책감에 시달리는 자도 오시오. 

미래가 불확실한 자도 오시오.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상한 자도 오시오. 외로운 자도 오

시오, 돈 없고 가난한 자도 오십시오. 누구든지 오라고 부르십니다. 눅14:16~23 ‘이르

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

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

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으매 불가불(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으

매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

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

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

들과 병신들(몸 불편한 자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 주인의 종은 마을 안

의 길이든지 마을과 마을을 잇는 큰 길이든지 마을 바깥 길이든지 어디든지 나가서 사

람들을 강권하여 잔치 자리를 채워야 했다. 여기의 '내 집'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

며 또 현재의 교회를 가리킨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저절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기 위해 열심히 전도하고 사람들

을 강권하여야 한다. 눅14:24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

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처음 잔치 초청을 거절하였던 사람

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빼앗겼습니다. 초청받아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지

만 거절하였기에 이제 그들은 그 기회를 완전히 빼앗겨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하게 된 것

입니다. 초청을 받은 각 사람은 각각 그 초청에 응답하여야 한다. 그들은 각자 잔치 자

리에 나아와야 합니다.

초청에는 무언가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어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시려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

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약1:17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했다.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탕자

의 비유 보세요. 시34:9~10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

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찌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회사에 출입증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요6:37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했다. 내게 오는 자는 만족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6:35‘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

마르지 아니하리라. 요4:14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3:16~21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

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

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

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눅4:18~19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

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

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잘하신 것입니다. 교회 오는 것이 짐을 지으려고 오라고 하는 것이 아

닙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하셨다. 주님이 주신 멍에(복종, 사역, 교제를 뜻한다)는 마치 새의 

등 뒤에 달린 날개와 같고, 바다의 구명조끼와 같으며, 젊은 여자에겐 이제 막 돌 지나 

방긋방긋 웃기 시작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기운

을 회복시키는 멍에입니다.

오시면 죄가 다 씻어주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어도 주님은 다 용서하십니

다. 죄를 넘기십니다. 요일1: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

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미7:18~19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용서)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

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

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

지시리이다.’ 사1:18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

홍 같을 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 벧

전5:7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시37:5’너

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잠16:33 ‘너의 행사를 여호와

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 다음 호에 계속

명설교

다 내게로 오라(마11:28-30)
최익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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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時 ����年��月��日�静岡県富士市��部：午後��時 �部：夜��時
場所 富士市：富士市文化会館�階ロゼシアター小ホール
主催 富士山国際祈祷会 富士山サマリア教会 社団法人富士山����機構
問い合わせ����������������������������������������

来て、見よう
奇跡の現場を！
目の見えない者たちが見、

耳の聞こえない者たちが聞き、
口のきけない者たちがきける、
足の不自由な者たちが歩くのを

ブラジル世界宣教初代教会
担任牧師
����������������������
������� ���
世界各国を巡りながら治癒
集会を開らき、多数の人々
を癒す

特別講師

��������������

主催代表

任鎮亨宣教師

富士山国際祈祷会代表
富士山サマリア教会
担任牧師
富士山メアリ発行人
基督教自殺防止センター代表
�社団法人�
富士山����機構代表

★韓国オサンリ断食祈祷院治癒集会現場YOU TUBE リンク↓(2023年9月14日開催)
https://youtu.be/Bznte6_C44I?si=hT_E31mYy_EzTBVX

イエスは彼女に言われた。「信じるなら神の栄光を見る、
とあなたに言ったではありませんか。」�ヨハ������

私はあなたのことを耳で聞いていました。しかし今、
私の目があなたを見ました。�ヨブ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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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세계선교초대교회
담임목사
����������������������
������� ���
브라질에서 선교활동을 하
며 치유의 사역

특별강사

원준상 선교사

일시 ���３년��월��일�시즈오카현 후지시�
�부：오후��시 �부：저녁��시

장소 후지시：후지시 문화회관 �층 로제시어터
주최 후지산 국제기도회 � 후지산 사마리아 교회 ��사단법인 후지산����기구

문의처����������������������������������������

와서보라
기적의 현장을！
눈먼자가 눈을 뜨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벙어리가 말을 하고

다리 저는 자가 뛰는것을

주최대표

임진형선교사

후지산 국제기도회 대표
후지산사마리아 교회
담임목사
후지산 메아리 발행인
기독교 자살방지센터 대표
�사단법인�
후지산����기구 대표

★한국오산리금식기도원치유집회현장유튜브영상(2023년9월14일)
https://youtu.be/Bznte6_C44I?si=hT_E31mYy_EzTBVX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욥42：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요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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